
계명대학교 실크로드 중앙아시아연구원 

2023 실크로드 문명아카데미 제3기 

실크로드와 이야기의 길: 
구비 영웅서사시를 중심으로

제6강
4월 25일(화)
오후 7시-9시

유발 하라리는 별 볼 일 없는 능력을 갖고 있던 사피엔스가 “인지 혁명”을 통해 편 가르기를 

하고, 서로 뭉치고 싸우고 협력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. 이러한 “스토리텔링”은 거대 

담론과 서사와 이데올로기, 국가, 민족, 전쟁 등 역사와 문명을 이끌어 왔다. 특히, 문자를 사

용하지 않았던 유목적 삶을 통해 발전시킨 구전전통과 구비 영웅서사시는 문화적 경계를 허

물 게 할 수 있는 주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. 이는 실크로드 훨씬 이전 신화시대부터 이어진 

역사 기록의 대체물이며, 문명 그 자체이다.

“알퍼므쉬”는 중앙아시아 투르크 족 사이에서 체계적으로 전파, 발전되었으며 7·8세기경 알

타이 산맥에서 시작하여, 16세기 초에는 우즈벡족이 남부 우즈베키스탄지역으로 이주하면

서 오늘날 우즈벡과 카자흐민족이 공유하는 “알퍼므쉬” 서사시 최종 판본이 완성되었다. 이

는 중앙아시아 지역 유목민족의 해체와 통합에 큰 역할을 했으며, 민족들 사이의 경제적, 문

화적 결속을 더욱 굳건히 하는 요인으로써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다.  

중앙아시아에서 유래되어 집대성된 영웅서사시 “알퍼므쉬”의 형성과 전 중앙아시아 지역에

의 전이 과정에 대한 연구는 인류사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튀르크 제 민족의 문화교류의 

한 줄기를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는다. 

강사: 오은경 교수

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어과를 졸업하고, 터키 국립 하제테페 대학교에서 문학

석사와 문학박사, 우즈베키스탄 국립학술원에서 민속학 국가박사 학위를 받았

다. 현재 UNESCO 아태무형문화센터자문위원, 한국연구재단 평가위원을 역

임하고 있으며, 동국여재대학교 교양교직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. ‘유라시

아 투르크 연구소’를 설립하여 투르크학 진흥과 대중화에 힘쓰고 있으며, “투

르크 인문백과 사전”을 집필 중이다. 『이슬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』, 『베일 

속의 여성 그리고 이슬람』, 『터키 문학 속의 한국 전쟁』, 『20세기 페미니즘 비

평: 터키와 한국 소설속의 여성』,  『우즈벡 영웅서사시 알퍼므쉬와 한국 영웅

신화 주몽 비교연구(러시아어,우즈벡어) 』등 다수의 저역서가 있으며 100여편

의 학술 논문이 있다.




